
생산 설비 재편하는 일본 면방 기업들  

- 일본 내 생산의 채산성 중요시 

일본에서는 2006년에 닛신보가 일본 내 방적 시설을 일부 삭감하고, 시키

보는 시키보 고치 공장을 해산하면서 자산은 쓰즈키보에게 매각하는 등, 면 

방적의 일본 내 생산 설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 내 면 방적 생산 능력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섬유 사업 전체가 중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되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다시 편성된 

후에는 생산 내용을 바꾸고 있으며, 양적으로 부족한 분은 해외로부터 조달

하는 등 보충할 방안을 짜고 있다. 

닛신보는 금년 11월까지 도야마(富山) 공장의 조업을 정지하는 등으로 정

방기 11만 4,400추를 삭감하여, 13만 1,700추 체제로 축소한다. 정방기의 해체 

작업은 6월부터 시작하여 이미 삭감될 시설의 반 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

다. 시마다(島田) 공장과 후지에다(藤枝) 공장으로 옮길 설비도 7월부터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6년도 기(期)부터 시작되는 중기 경영 계획에서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목표가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하여는 일본 내 설비를 삭감하는 것 이

상으로 수입사ㆍ수입 원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니카와 

텍스타일이나 닝보 유과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 등의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조달을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외로부터도 새로운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

고 한다. 



실 판매에서는 이익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틀림없이 지킬 것이다. 채산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수입사로 바꾸고, 그래도 힘드는 분야는 대담하게 축

소한다. 특히 중번(中番) 코머사는 많이 삭감하려고 한다. 일본 내 생산품은 

거래선의 요망에 따라 실 설계를 바꾸는 개별 대응, 소로트ㆍQR(quick 

response), 차별화 실로 특화한다. 그러기 위하여 일본 내 설비 재편에서 정방

기는 줄지만 혼면 라인을 세분화하여 취급하는 혼면수를 늘리고 있다. 실 판

매뿐만 아니라, 75%를 차지하는 사내 텍스타일용으로도 소로트 대응이 늘어

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화사의 비율은 전체의 25%이었는데 요즘 4~6월에

는 30% 이상으로 늘었다. 

시키보는 시키보 고치(高知) 공장의 조업을 전면 정지한 다음, 자산은 쓰즈

키보에게 양도하고 생산 품종은 도야마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의 멀텍스나 타이 시키보와의 제휴를 강화하였다. 시키보는 멀텍스에서 생산

되는 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전체의 25% 수준이지만, 3년 내에 

50%로 늘릴 것이다. 

이제까지 일본 내 생산의 분담은 1만 2천 추를 돌리고 있는 시키보 고치

에서 마 혼방, 슬럽사 등의 트라이얼 생산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6만 추가 넘는 도야마 공장은 1만 추분을 소로트 단납기 대응 체제로 

만들고 월간 50~60개의 품종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멀텍스는 재건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는 계속 강화하고, 약한 

분야는 상재(商材)ㆍ아이템을 특화하여 채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밝혔

다. 특히 방적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할 계획이다. 약점으로 되어 있는 가공은 

 ① 상재를 특화하여 효율을 올린다  ② 생산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한다로 흑

자화하도록 한다. ♣ 


